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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숙

=Abstract=

A Cognitive Degree on the Operative Dentistry, Prosdontis

Jung-Sook, Kim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Taegu Junior Health Colleg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ongnitive degree of dental subjects and

general pubic who have an experience to be treated for their teeth on the dental knowledge, operative

dentistry, and dental prothesis in the oral health care through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he knowledge on the care of dental prothetic stuff, there isn’t any significant difference, but

the degree of therapeutic knowledge was significantly high as showing 71.6% in ‘I can prevent

a gingivits;(P<0.01) Therefore, they have well known an importance of prevention.

2. In the knowledge on the orthodontics, it was appeared to cure their teeth due to an esthetic

reason(47.9%). There is not any significance in the Statisics, but it appeared the relatively high

knowledge in the time and period of orthodontics(P<0.01)

3. In the congnition on the necessity of dental prothesis, it appeared relatively high, but ‘Be

necessary’didn’t show the significance as 77.2%. The proferance to dental prothesis material

showed the similar difference of porcelain(45.6%) and gold(43.7%), and the moderns tend to

ptefer porcelain teeth similar to the color of matural teeth in the modern, getting out of the

existing cognition of preferring the gold.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to be preferentialy necessary the motivae the general public for the

oral thealth education on the dental knowledge, operative dentistry, and dental prothesis the

knowledge and practice of general public have an important effect upon the oral health as the above-

mention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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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란 누구에게나 소중한 삶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부
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렇게 중요한 건강 중
에서 구강에 대한 인식을 높혀줌으로써 새롭
게 변하는 사회구조와 경제적 성장 속에 건전
한 정신적, 육체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구강은 음식을 섭취하여 소화시키는 소화기

관이며, 발음기관이고 미를 조작하는 심미기관
이다. 따라서 구강건강을 유지 내지 증진시키
기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느 과정을 저작기
능, 발음기능, 그리고 심미기능 등이 있다. 이
러한 구강건강을 파괴하는 질환으로는 치아우
식증과 치주질환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세계
어느곳에서나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구상 인류
의 80% 이상이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 올 수 있는 구강질환을 에방관리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인공적인 방법으로 회복시
켜야 하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정신
적 부담도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별로 치과보존, 보철에 대한 인식

도를 알아봄으로 해서 예방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적 시기를 놓친 구강질환 환
자들의 치아장기 보존을 위한 보존, 보철물을
장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토록 함과 치과보존, 보철
에서 요구되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11))  보보존존((ooppeerraattiivvee  ddeennttiissttrryy))의의 개개념념
우리 사회의 변화, 미래 구강건강의 변화, 보

존학의 발달은 미래의 보존 치료에 영향을 주
리라 생각된다. 보존이란 교정을 위해 치아의
전면 피개가 필요치 않은 치아결손의 진단, 치
료 예후에 관계된 에술인 동시에 과학이다. 즉
치아의 적절한 형태, 기능 심미의 수복, 인접한
연조직 및 경조직과 조화를 이루어 치아의 생
리학적 보전, 환자의 전반적 건강과 복지를 증
가시키는 모든 것과 관계된 것이다.
보존치료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다음 세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치아우식증, 기형, 변색
또는 파절된 치아, 교체가 필요한 치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존은“예방의 확대”의
개념에 의존하나 예방방법, 지식의 증가, 발달
된 기술, 개선된 수복배료 현재 치아으ㅔ 있어
서는 좀더 보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예방강
조에 의한 치아우식증의 발생감소, 다양한 부
소상용과 적당한 전색의 적용은 이 새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듯 보전의 발전은 계속
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곧 공중의 구강건강
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22))  보보철철물물의의 개개념념 및및 분분류류
치과보철(dental prosthsis)이란 여러 종류의

의치로서 하나 또는 그 이사의 치아나 주위조
직이 결손되었을 때 이를 인공적으로 회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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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을 뜻한다. 그리고 A.D.A(미국치과의사협
회)에서의 정의를 보면 손상된 기능과 편안감
및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 조직을 적절한 인공적 장치물로 대치
시키는 과학이며 인술이다. 라고 했으며 보철
물의 기능을 보면 보철저치를 하여 본래의 기
능을 회복시킴으로서 요컨대, 형태학적 결손부
위를 보충하면 치아결손에 의해서 생긴 저작
기관의 기능이 회복된다. 특히 교합지지를 회
복함으로서 얻어진다.
1981년 North Carollina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대표적 일반 개업의 들의 진료시간의 59%가
보철에 소비하고 있다.
치료효과로서의 기능으로는 저작기관의 부

외과정을 방지하고 또는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예방적 기능에는 저작기관에 장애가
생길지 모르는 파괴적, 병리적, 병태생리학적
상태를 방지한다. 또는 생물기계적인 기능에는
저작기능의 회복이며, 심미적인 기능으로 심미
적으로 정상적인 안모의 개선, 또는 회복, 이러
한 계통적인 치료계획 등의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상적인 보철을 하므로서 완
성할 수 있다. 치과 보철물의 종류에는 치아나
주위조직 결손부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대별해서 분류하면 관·교 의치와
그에 속하는 도재가공의치와 가철성 치과보철
에 총의치, 가철성 국소의치와 악안면, 보철,
매식의치등 그 외 특수한 보철 등이 있다.

기원전부터 Phoenician과 Etruscans에 의해
국부의치 제작에 gold band나 wire를 사용했었
다는 사실과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치과용 보철물 제작을 위해 금박(gold
foil)이 사용되어 왔다. 치과보철 재료에는 귀금
속과 비귀금속도재, 레진 등을 들 수 있다. 여
기서 귀금속이라함은 금합금으로 동, 은 백금
그룹, 다른 금속의 첨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누어진다. 치관보철물 제작 재료로서는 생물

학적, 기계적 그리고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치
과용 금합금의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귀
금속의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가격이 저렴한
치과용 금이 개발되었는데 귀금속이 전혀 포
함되지 않으며 주로 Cr, Co, Ni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 조성에 따라 Co-Cr합금과 Ni-Cr합금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밖의 성분으로는 Mo,
Mn, Co, C, Si등이 첨가된다.
치과용 도재는 매우 심미적으로 압축강도가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장 하에서는
파절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도재치관 제작
용 합금으로는 금합금, Pt, Pd 가 들어간
white(백)합금, Ni-Cr 합금이다.
의치 또는 의치상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로

non metallic base는 일반적으로 plastic이라 알
려져 있는 acrylic resin을 들 수 있다. 이
acrylic resin이 열과 압력하에서 형성되는 열가
소성 재료로 소개된 것은 1930년이며 현재와
같이 액과 분말 형태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37
년이다. 그 외에도 새로운 재료들이 연구개발
중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일반으로서 치과병원을 내원한 진료환자 250
명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35명을 제회한 215
명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해 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 내용은 구강질환 및

치과보철관리와 치료지식 6문항, 치아교정에
대한 지식 3문항, 치과보철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5문항, 치과보철물의 재료 선호에 대한
인식도 2문항, 치과재료에 대한 인식도 3문항
일반적 특성 4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조사하
였다. 설문지는 Minitab soft ware program을
사용하여 문항을 실수와 백분율은 산출하여
Chisquare test로 유사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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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들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 112명, 여자 103명이 응

답했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31.40세에
서 20.9%, 여자 20∼30대 17.7%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는 남자는 대졸이상

이 23.7%로 가장 많이 여자는 고졸이 23.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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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별로 본 치아우식증에 관한 인식도

표 1.  성멸 및 연령별 분포 표 2.  교육정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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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 특성별로 본 치과질환 및 보철관리와 치료 지식도



치아 우식증에 관한 인식도 <표 3>과 같다.
치아 우식증에 가장 큰 원인은 구강상태의 불
결, 즉 치아를 잘 닦지 않아서가 52.1%, 단음식
에 의한 것이 31.63%로 인식되어 조사 되었는
데 단음식이 치아우식 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구강상태의 불결 및 단음식 때문일
고 정답한 사람이 이한봉의 68.7%, 최철희의
98.1% 임광호의 84.8%이다. 조의 91%와 상이
하며 칫솔질로는 치아우식증을 에방할 수 있음
의 인식에서도 불구하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점점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P<0.01)

어린이의 충치(치아우식증)를 치료해야 하는
지의 여부에서는 92.1%가 해야한다는 높은 지
식을 나타났으나 교육수쥰과는 유의하지를 않
았으며, 치아우식증의 치료시기와 여부에서는
조금 썩을 때 치료한다가 87.9%로 높게 나타
나 연령이 낮을수록 지식도도 높게 나타났
다.(P<0.01)
치과질환 및 보철관리와 치료지식도는 <표

4>와 같다.
치주병(풍치)에 대한 지식으로는 나이가 들

어도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다가 71.6%로 비
교적 유의하게 높았다.
틀니를 빼면 물에 담구어야 한다에서 그렇다

가 47.05였고 모르겠다가 38.1%로 치과보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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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별로 본 치아교정에 대한 지식도



대한 지식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격
및 소득의 탄력성이 큰 치압철은 의료보험의
비급여로 인해서라 사료된다. 또 틀니의 칫솔
질에 대한 물음에서 식사 후 79.5%로 조사되

었다. 치과보철 수명에 대한 지식도는 일반적
특성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10년이 59.5%로
높았으며 5년 21.9%, 반영구적이 12.1%, 20년
이 6.1%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이는 치과 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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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별로 본 치과보철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의 평균 수명을 5∼10년으로 추정하는 것과 상
이하게 나타났다. 임산부의 치과 진료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가 44.7%로 나타나 지식도
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김 이 임신, 수유 등
으로 인한 구강위생 소홀이 치아우식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을
생각할 때 적어도 임신 4∼7개월이 지나야 치
과진료가 가능함을 지적해 주는 것도 증요하리
라 생각된다. 근래에 와서 특수보철이라 할 수
있는 매식의치에 대한 물음에서 들은 적이 있
다가 58.6%,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1)
치아교정에 대한 지식도는 <표 5>와 같다.

치아교정을 하는 이유에서는 심미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가 47.9%로 높았고 저작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5.6%, 치아우식증이나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7.7%, 모르겠다
가 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지 못했다. 치아교정에 대한 시기에서는
10세 이전에 해야한다가 47.9%, 20세전 44.7%,
30세전 1.0%, 기타 6.5%로 연령이 낮을수록

지식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교육정도
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0.01)
교정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물음에서는 1∼2

년이 47.0%, 1년 미만이 33.5% 3∼4년이
10.7%, 기타 8.8%로 대답했으며 비교적 올바
르게 알고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치과보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6>과

같다.
치아발치 후 보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는 해야한다. 77.2%로 높게 나타났은데 이것은
연령이나 교육정도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
유의하지 않았다. 치아발치 후에 얼마후에 보
철해야 하는지의 기간에 대한 인식도에서 4∼
5주가 지나야 발치된 부위가 아물게 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5), 그리나 연령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유의성이 없었다. 전치의 경우에 왜 보
철을 해야하는지는 심미적인 효과를 증진시키
기 위해가 51.2%로 나타났다. 구치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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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가 75.4%로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했으며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가
없었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유치의 경우에 소아보철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 48.8%로 비슷한 경향
으로 나타나 소아보철에 대한 인식도는 유의
성은 없었다.
치과 보철물 재료의 선호도에 대한 인식도는

<표 7>과 같다.
보철재료 중에서 어떤 재료가 좋다고 인식하

느냐에서는 도재가 45.6%, 금이나 백금이

43.7%, 일반합금 8.8%, 기타가 1.9%로 나타나
도재와 금에서 70∼80년대의 금(gold)의 선호
에 비해서 도재가 더 높게 나타나 현대인들이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갈구하는데서 비롯된 것
으로 생각된다. 각 일반인들이 보철을 한 경우
에는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를 물음에도 역
시 도재가 47.4%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39.1%로 금이나 백금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상
유의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치과 보철 재료에 대한 인식도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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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만든 치아가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에
서 인체에 무해하다가 55.8%로 나타나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
다.(P<0.01) 도재로 만든 치아에서는 심미적인
이유가 8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연령
이나 교육수준에서는 유의성의 차이가 없었다.
일반합금으로 된 치아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72.1%로 답했고 연령이나 교육수준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박에 의하면 불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값이 싸다(44.2%)는 이
유 때문에 이용한다고 나타나 앞으로 양질의
치과치료 사업에 있어서 적절한 대책의 필요
성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
서 치과병원을 내원한 진료환자중 215명을 대
상으로 구강관리 지식정도와 치과보존, 보철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구강보건 정책과
국민구강보건 교육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치과 보철물의 관리에 대한 지식에서는

유의성이 차는 없었지만 치료지시도에서
는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다가 71.6%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러므로 예방
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 고 있었다.

2. 치아교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심미적인 이
유로 교정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9%) 통계상의 유의성은 없었지만 교
정의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
은 지식을 나타냈다.(P<0.01)

3. 치과보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필요하다가 72.2%로 유
의성은 없었다. 치과보철 재료의 선호는
도재(45.6%)와 금(43.7%)으로 비슷한 차
이를 보여 예전의 금에 대한 인식이 현대
에 와서는 자연치아의 색조와 유사한 도
재치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일반인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실천이 구강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치아관리 지식과
보존, 보철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은 계속적인
등기여부를 시키는 것이 치과계의 중요한 당
면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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